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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산불위험 증가…울진 등 
대형산불 피해예방 총력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월 중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음’ 단계로 예측됨에 

따라 지난 2022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을 방문해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는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대

규모 산불이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주택 16,254채가 소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고온으로 메마른 수목과 강한 돌풍이 산불 확산을 가속화 한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 상승과 함께 건

조한 봄철이 반복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대형산불을 경험한 울진군과 같은 지역에서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울진군의 봄철 산불

방지대책을 살피고 울진산림항공관리소의 산불진화헬기 운영현황 및 이동식 

저수조 활용 등 산불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울진군은 대형산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산불

의 주요 원인인 영농 부산물의 파쇄지원 및 화목보일러 안전점검 등을 실

시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감시 체계와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 “기상 조건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국내 산불 위험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산불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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